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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복음 공부 – 16-1 부 (누가복음 14:15-24) 

 

누가복음  14:15-24 (큰 연회의 비유) 

 
1.일반적이고 문화적인 배경 이해 

 

1) 로마제국의 전성시대에는, 귀족들이나 상층부 계층에서는 식사시간에 높이가 

낮은 식탁 주위의 긴 의자나, 식탁에 기대어서 식사하는 것이 유행했다. 

유대인들의 사회에서도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서도 실내에서나 야외에서 큰 

연회가 베풀어지면, 식탁에 기대어 식사를 하였다.  

 

 

2) 구약시대에, “연회/잔치”는 “구원”을 상징한다. 그리고 이 연회는 인류역사의 

마지막에 열리는 큰 연회 (잔치)에서 그 정점을 찍는다. 그 마지막 대 연회가 바로 

메시야께서 주관하시는 세상 마지막 때의 연회라고 유대인들은 믿는다. 이 

연회에서 언약백성들이 가지는 식사야말로 야훼와 함께 나누는 거룩한 식사이기도 

하다 (이사야 25:6-9).  

 

 

3) 세상 마지막에 야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연회는 오직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만을 위하신 것이다 (이사야 25:3 & 9). 

 

 

4) 중근동의 마을에서는, 연회의 주인이 자신과 관계된 동등한 부류의 사람들이나, 

자신을 옆에서 도와주는 즉 자신의 보조자들을 초대한다. 모든 연회에 주인은 

반드시 “고기” (육류)를 준비해야만 한다. 먼저 주인은 손님들에게 초대를 하며, 

그들의 참석여부에 관한 확답을 받는다. 그 참석할 손님들의 숫자에 따라, 그 

연회의 주인은 한 마리 혹은 두 마리의 닭 (2-4 명의 손님), 오리 (5-8 명), 혹은 

어린 염소 (10-15 명), 양 (15-35 명), 혹은 송아지 (35-75)등에서 짐승을 잡아 

요리하고 연회를 준비한다. 즉, 연회에 참석하겠다는 손님의 숫자가 밝혀진 대로 

거기에 맞게 어떤 짐승이나 조류를 잡아 고기를 준비할 지를 정하는 것이다. 일단 

육류의 종류가 정해지고 요리 준비가 시작이 되고 나서는 되 돌릴 수가 없다. 또 

일단 요리가 다 되어진 고기를 그날의 연회에서 손님들이 모두 소비하여야만 한다.  

 

 

5) 중근동의 마을에서는 이러한 연회에 초대를 이미 받아 참석을 하겠다고 답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 연회에 참석할 의무를 가진다. 거기에 맞추어 연회 준비를 

주인이 완전히 마무리 한다. 준비가 완전히 끝난 시점에서 즉 “연회가 시작되기 



 2 

직전에” 주인은 두 번째 초대를 이미 오기로 확답한 손님들에게로 자신의 사환을 

통하여 구두로 전한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오십시오”라는 전달내용이다. 

즉  고기가 다 요리되어 즉시로 먹을 준비가 되었으며, 포도주도 마실 준비가 되어 

예정된 연회를 즉시로 시작할 것이다는 내용이다.  

 

 

6) 그리스어 원문에서, “오십시오”라는 동사는 현재진행 명령형이다. 즉 

“계속하여 오십시오”라는 뜻이다. 실제로, 첫 번째의 초대에 이미 오기로 약속했던 

손님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그 확답을 한 순간부터 그 연회로 “가는 행동을 

시작했다”는 뜻이다. 따라서 주인의 사환이 와서 구두로 전달한 두 번째 초대의 

말에는, “처음에 오시겠다고 약속한 행동대로 계속 오십시오”라는 의미가 정확히 

담겨 있다. 따라서 첫 번째의 초대에 이미 확답했던 손님들은 연회 시작의 직전에  

전달된 그 두 번째 초대에 응답하여 “계속 오는 행동을” 그저 하기만 하면 된다. 

랍비들의 전통에 따르면, 연회의 주인이 두 번에 걸친 초대를 하는 형식이 에스더 

왕후에게서 시작된 후 계속하여 주후  1 세기 까지 유지되었다고 한다 (에스더 

6:14).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큰 연회의 비유에서도 그 전통이 잘 반영되어 

있다. 게다가 이미 연회에 참석하겠다고 첫 번째의 초대에 응답한 손님들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 연회에 참석할 의무 또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비유를 듣는 그 

당시 유대 청중들 또한 당연히 잘 알고 있다. 


